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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삶에주인공이될수있는가? 유캔두잇(You can do it)! 여기 당신

은할수있다고외치는사람이있다 몸짓으로세상을표현하는청년 염승희

(32)씨이다 염씨는광주에서퍼포먼스작가로활동하고있다 최근에는호남

검무를가르치는수업을맡아일주일에한번씩중학생들을만난다 퍼포먼스

는신체를이용해표현하는예술행위를말한다

퍼포먼스를 통해 오랫동안 잠재해있던 욕구가 표출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에게퍼포먼스는하고싶은이야기를꺼내는통로이자 소통방법이에요

그녀가몸의움직임에관심을가지기시작한것은고등학교때였다 야간자

율학습을 대신해 무용학원에 등록하면서 부터다 예술고등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는친구들보다늦게시작한편이었지만 몸으로표현하는것이적성에

맞았다 이후조선대학교무용학과에입학하여현대무용을전공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과 다른 일을 택했다 유치원 영어강사 축제 스텝 교

육사업실무자 연구보조원등으로일하며한동안춤추기를잊고살았다

2014년 비엔날레에초청된국내외작가들이금남로에서퍼포먼스를했어

요 그렇게유명한작가들을한자리에서본것은처음이었죠 퍼포먼스를보

는내내짜릿하더라고요

염씨는작가들의퍼포먼스를유심히관찰했다 그때몸을움직여에너지를

발산하던 예전의 자기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일이 있

은지 2년 후 김광철 작가에게연락이왔다 작업에 참여해달라는요청이었

다 세월호참사와위안부문제를다룬 로맨 틱매터리얼 7시간이란 작품이

었다 전남대학교 불문과 수업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염씨는 흔쾌히 승

낙하고소녀상역할을맡았다눈을가린채입안에오므리고있던분홍구슬

을하나씩뱉어내야했다 마지막에는 나의살던고향을 부르며관객의이목

을집중시켰다

나는돌아갈곳이있는데 위안부소녀들은돌아갈곳이없었겠다는생각

이들면서 가슴이먹먹하고처연했어요

염씨가퍼포먼스아티스트로발돋음을한것은 2016년 김광철퍼포먼스아

트아카데미인완주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아카데미수업은일주일에한번

두 달간완주에 있는 공동창조공간 누에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는 테스팅이

라는과정을거치며퍼포먼스를펼치고참여자간피드백을주고받았다 김광

철작가는가이더로써수업의흐름을유지했다

퍼포먼스의 장점은 누구나 자신의 퍼포먼스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예요

염씨는시간이흐를수록표현이유연해지고 내면이단단해지는자신을발

견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태도를 몸에 익혔

다 신체의 기능이나 겉모습과 상관없이 몸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도깨

달았다

7주간 이어진 아카데미 수업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정식발표전을 가졌다

염씨는 유캔두잇이라는작품을선보였다구체적인기승전결의형식은정하

지않았다 다만립스틱과장갑테이프 모자등소품을준비했다 그녀는붉

은립스틱을이용해거울에 찬스(Chance)라고 적었다테이프를이용해가

슴에 캔과 장갑을 붙이고 몸짓을 시작했다 실내에는 발소리와 옷깃 소리뿐

정적이흘렀다 그녀는주위의일상적인소품을이용해변화의기회를만들고

싶었다고전한다스스로에게해주는위로와응원이었다

염씨는 일상의 모든 움직임이 퍼포먼스와 연결된다고 말한다 퍼포먼스라

고하면대다수사람들이난해하다고꺼린다 그러나퍼포먼스의시작은마음

의소리에귀기울이는것이라고강조한다 자신이오늘무엇을먹고싶은지

어떤길을따라산책을하고싶은지등물어보고행동으로답하는것이다

어떤몸이든단련되면건강해져요 어색하지만움직이다보면익숙해지고

힘이실리죠 그렇게움직이다보면마음이가벼워져요

바쁘게지나가는하루 여유없는삶에서온전히자신에게집중해보는시간

을 가져보면 어떨까 오늘 당신만의 퍼포먼스를 시작해보길 바란다 유캔두

잇!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

고교야자대신무용학원등록

늦깎이로입문한현대무용 그러나

유치원강사연구보조원등하며

춤잊고살았는데

2014년 비엔날레작가공연보며

예전춤추던모습그리워

김광철작품세월호위안부등만나며

퍼포먼스아티스트로발돋움

일상의모든움직임이퍼포먼스

이야기통로이자소통의방법

잠재된욕구표출하고스스로답하길

마음의 소리에귀기울이세요

염승희씨가발표한 유캔두잇의한장면

2016년 김광철퍼포먼스아트아카데미인완주에참여한모습

<13>몸짓으로세상표현하는염승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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